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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풍수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지맥의 연결과정을 통한 형기론을 중심으로-

43)신 영 대 *

◾국문요약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 성지(聖地)인 상제 강세지에 대해 현장 풍수 

답사를 통해 형기론을 중심으로 강세지 일대와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풍수 국세를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의 중심은 전통적인 풍수지리 이론 

중에서 형기론적인 관점에서 시루산 일대까지 이어지는 지맥의 연결

과정을 통해 상제 강세지의 전반적인 풍수 국세를 고찰하였다. 고찰의 

방법으로 풍수 형기론을 기반으로 객망리 일대의 풍수적 국세와 시루

산을 이루기까지 지맥의 과정을 답산하고 객망리 일대의 지세와 형국, 

물의 흐름과 지맥 등을 살펴 전반적인 풍수 국세를 밝히고자 하였다. 

현장답사 과정에서 먼저 호남의 삼신산 중에서 영주산이라고도 불리

는 두승산과 방장산을 살피고, 그다음으로 동죽산과 망제봉, 매봉산, 

시루산으로 이어지는 지맥의 흐름이 연면부절하고 기복변화하는 과정

에서 시루산을 이루기까지 전체적인 용맥의 변화와 산과 물의 흐름을 

형기론의 관점에서 전래 된 전통 지리서 등 제반 이론들을 토대로 학

술적 접근을 통해 근 본의를 논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풍수적 

관점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본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지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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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과정과 풍수적 특징과 요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호남정맥으로부

터 호남의 삼신산을 비롯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뻗어내린 뭇 

산들과의 상호 결합 등으로 인해 대국의 풍수적 국세를 형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신인조화의 땅을 이룰 지리적 조건과 상제의 강세를 

예시한 주변의 지명 등을 고려해 볼 때 풍수의 공간적 배합이 잘 이

루어진 국세를 간직한 곳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천혜

의 큰 기운이 응집된 혈(穴)을 간직한 곳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풍수지리, 삼신산, 상제 강세지, 형기, 물형, 지맥, 인걸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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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 성지(聖地)인 상제 강세지에 대해 현장 풍

수 답사를 통해 형기론을 중심으로 강세지 일대와 그와 관련된 전반

적인 풍수 국세를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의 중심은 전통적인 풍수지

리 이론 중에서 형기론적 관점에서 시루산 일대까지 이어지는 지맥

의 연결과정을 통해 상제 강세지의 전반적인 풍수 국세를 고찰하였

다. 고찰의 방법으로 풍수 형기론을 기반으로 객망리 일대의 풍수적 

국세와 시루산을 이루기까지 지맥의 과정을 답산하고 객망리 일대의 

지세와 형국, 물의 흐름과 지맥 등을 살펴 전반적인 풍수 국세를 밝

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제인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풍수

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지맥의 연결과정을 통한 풍수 형기론을 

중심으로｣는 제2장에서는 호남의 삼신과 지세, 제3장에서는 상제 강

세지의 형기와 물형 제4장에서는 지맥의 연결과정과 상제강세지 등

을 풍수적인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현장답사 과정에서 먼저 호남의 

삼신산 중에서 영주산이라고도 불리는 두승산과 방장산을 살피고, 

그다음으로 동죽산과 망제봉, 매봉산, 시루산으로 이어지는 지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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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연면부절(連綿不絶)하고 기복변화(起伏變化)하는 과정에서 시

루산을 이루기까지 전체적인 용맥(龍脈)의 변화와 산과 물의 흐름을 

형기론의 관점에서 전래 된 전통 지리서 등 제반 이론들을 토대로 

학술적 접근을 통해 근 본의를 논증하고자 한다. 상제 강제지 및 강

세와 관련하여 기고된 연구논문과 종단의 입장에서 바라본 강세지 

및 상제 발자취와 관련해서는 종단에 실린 다수의 기고문 등을 참고

하였다. 선행된 많은 연구 노력의 결과물들로 인해 풍수적인 관점에

서 본 논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탐색의 연구 과정에 많은 참고와 도

움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논문의 탐색 과정에서 풍수와 관련 

자료 수집과 학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풍수 논문이라는 논리의 

한계성과 지역 이동이라는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계기로 

향후 풍수적 관점의 논문이 학술적인 객관성을 뒷받침해주는 더욱 

발전된 연구성과가 나오는 시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찰에 

임하였다.

Ⅱ. 호남의 삼신산과 지세

1. 호남의 삼신산

예로부터 호남에는 상징적인 명산으로 삼신산이라 불리는 세 산이 

있다. 그 하나는 선인봉을 중심으로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정읍의 

영주산, 즉 두승산이고, 그 두 번째는 고창의 방장산, 그 세 번째는 변

산의 봉래산을 말한다. 정읍의 두승산과 관련하여 호남정맥과 김정호

(金正浩)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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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신산 지맥도(작도 : 필자)1)

호남정맥2) 정읍시 대동여지도3)

<그림 2> 호남정맥과 정읍시 대동여지도

노령산맥에 속해있는 호남정맥의 산줄기는 내장산과 입암산을 거쳐 

그 줄기는 다시 방장산을 이루고 있다. 내장산과 관련하여 전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내장산(內藏山)에 가셨을 때에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

라고 읊으셨도다.4)

1)《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web/search/%eb%b0%a9%ec%9e%a5%ec%8
2%b0/@35.45403288,126.74197774,557.51351239a,16796.77584701d,35y,-4.0
8607087h,7.11788676t,0r/data=CigiJgokCRflhwyexkFAEbHjhW-lu0FAGQLX81P
nv19AIUCvzOPXs19A, 2022. 4. 24. 검색).

2)《네이버-한국민족문화대백과》, ｢호남정맥｣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
ocId=528036&cid=46617&categoryId=46617, 2023. 8. 13. 검색).

3)《위키백과》, ｢정읍시｣ (https://ko.wikipedia.org/wiki, 2023. 8. 23. 검색).

4)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행록 2장 5절. (세상이 있어 이 산이 나
왔으며, 때는 가을(후천)이니 화려함을 간직하였네. 마땅히 조종은 태호 복희씨이거
늘, 도인은 어인 일로 부처만 노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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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내장산은 전경에서 언급되리만큼 상징적인 산이다. 호남으

로 국한된 삼신산 외에 한국을 대표하는 삼신산은 금강산 혹은 봉래산, 

지리산 혹은 방장산, 한라산 혹은 영주산을 삼신산이라고 부른다. 그렇

지만 무슨 연유로 호남을 상징하는 명산으로 삼신산이 존재했을까 하

는 의문을 품게 된다. 풍수학적인 측면에서 상제 강세지인 객망리까지 

이어지는 지맥의 근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용맥이 이어지는 상징성

을 더해주는 호남의 삼신산을 짚어보는 일은 지맥을 살피는 일 중에 빠

질 수 없는 부분이다. 호남의 삼신산을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고대의 해안선(왼쪽)과 현 지도와 겹친 모습(우측)

(자료: 농촌진흥청 식물환경 연구소)5)

호남정맥은 한반도 백두대간6) 13 정맥의 하나로, 금남호남정맥7)의 

종착지인 주화산에서 갈라져 남서쪽으로 내장산에 이르고, 내장산에서 

남진하여 장흥 제암산에 이르며, 제암산에서 다시 남해를 끼고 동북으

로 상행하여 광양 백운산에 이르는 산줄기이다. 이 산줄기는 영산강 

유역을 이루는 서쪽 해안의 평야 지대와 섬진강 유역을 이루는 동쪽

5) 이호열, ｢고부(古阜)와 삼신산｣, 대순회보 243 (2021).

6) 백두산을 기점으로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태백산 일대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남쪽 지리산에 이르는 국토의 근골을 이루는 산맥으로 거대한 산줄기
의 옛 이름.

7) 장안산(長安山: 1237m)에서 서북 방향으로 흘러 주화산(珠華山: 600m)에 이르기까
지 약 65km에 이르는 옛 산줄기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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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간지대로 갈라놓았다. 호남의 삼신산과 관련하여 전경에 다음

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봉래산(蓬萊山)ㆍ영주산(瀛洲山) 일명 신선

봉(一名 神仙峰)ㆍ방장산(方丈山)의 세 산이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어 오던 곳이로다.8)

삼신산과 관련해서는 열자 ｢탕문｣편과 사기 ｢봉선서｣ 등에 삼

신산과 관련된 언급이 있다. 방장산으로부터 뻗어 나간 지맥은 정읍의 

두승산과 변산의 봉래산에 연결되는 장엄한 지맥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중 한 줄기의 지맥은 두승산에서 객망리의 시루산까지 이어지기 때

문에 방장산은 상제 강세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선과 

관련된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산이며 대순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고창의 진산 방장산9)

1) 방장산의 산세와 지맥

<그림 4> 방장산의 산세(작도: 필자)

8) 전경, 행록 1장 2절.

9)《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2022. 11. 17. 검색). 방장산(方丈山)은 
전라북도 고창군과 전라남도 장성군에 걸쳐 있는 산이다. 높이는 743m이다. …옛 
이름은 반등산(半登山, 半登山) 또는 방등산(方登山, 方等山)으로, 지리산, 무등산과 
함께 호남의 삼신산으로 불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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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 맑고 수려한 산세를 드러내며 문필봉10)의 형상으로 곧게 솟

아오른 방장산은 고창의 진산으로 전북 고창군 신림면,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전북 정읍시 입암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산의 형태

가 전형적인 육산(肉山)의 형상으로 깊은 산세를 이루고 있으며, 풍수

의 오성산형(五星山形) 분류상 목형산(木形山)에 속한다. 사진으로 보

는 방장산의 산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방장산의 산세11)  고부와 삼신산(대동여지도, 1861)12)

위의 그림에서처럼 상제 강세지는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이며, 

이는 1896년 전라도의 남도와 북도가 구분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상 위

치를 가리킨다. 강세 당시의 고부군은 두승산을 중심으로 정읍을 포함

하여 부안과 고창의 넓은 지역까지 담당하는 대표하는 지명이었다.13) 

삼각추 모양의 필봉이 깃대처럼 높이 솟아 능선으로 이어지는 산세를 

이루고 있으며, 연이은 능선은 고저와 기복을 반복하며 경사가 가파른 

협곡을 끼고 흐르는 물줄기와 함께 방장산의 산세를 더욱 가늠케 해준

다. 무엇보다 풍수로 바라보는 방장산의 상징적 의미는 상제 강세지인 

객망리까지 이어지는 지맥의 중추적 역할로서의 위치이다. 전경에 다

10) 오성(五星)의 산형을 말하며, 원활하고 하늘을 향하여 곧게 높이 솟은 산의 모습이
고, 필봉의 기세이며 곧은 성격으로 진행하는 모습으로 정봉(頂峰)은 화형산처럼 특
별하게 섬세하거나 첨예하지는 않으나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힘 있게 솟아올라 간 
모습이다.

11) 이호열, ｢고부(古阜)와 삼신산｣, 대순회보 243 (2021).

12) 같은 글.

13)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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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방장산(方丈山)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망제봉(望帝峰)과 

영주산(瀛洲山)이 우뚝 솟으니 그 뒷기슭과 함께 선인포전(仙人

布氈)을 이룩하고 있도다. 망제봉(望帝峰)의 산줄기가 기복연면

하여 시루산을 이룩하였도다.14)

노령산맥15)의 한 줄기가 정읍의 입암산을 지나 평평한 야산 지대

에 우뚝 솟은 방장산은 정상을 중심으로 5개의 봉우리가 능선을 수놓

으면서 경사가 심하고 표고 차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방장산의 지형

을 보면 노령산맥이 줄기차게 뻗어 내리다가 우뚝 멈춰선 방장산 아

래 맷방석처럼 평평한 야산 지대에 있다. 특히 임진왜란 때와 동학혁

명 때에는 의병이 이곳에서 봉기했고 일본 강점기에는 대일 항쟁을 

줄기차게 펼치는 등 의로움을 중히 여기는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16) 

방장산의 한 줄기는 정읍의 두승산을 거쳐 망제봉과 시루산으로 이어

지는데 시루산이 품고 있는 객망리 상제 강세지와 관련하여 방장산의 

지맥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방장산 지맥선(작도: 필자)17)

14) 전경, 행록 1장 3절.

15) 전북 지명유래집, p.118, 충청북도 영동에서 전라남도 무안에 이르는 산맥이다. 
전체적으로 호남권에 속하는 이 산맥은 소백산맥의 지맥으로서 추풍령 부근에서 남
서 방향으로 이어진다. 주요 산은 운장산 마이산 내장산 신선봉 방장산, 태청산, 불
갑산 등으로 저산성 산지를 이룬다. 

16) 하종필, ｢전북 고창 방장산｣, 대순회보 31 (199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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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古阜)의 두승산과 부안의 변산, 아산면의 선운산도 방장산 자

락에서 갈려 뻗어 나갔으며, 전남 무안의 승달산과 목포의 유달산도 

방장산으로부터 흘러나간 연맥(連脈)에 속한다.

2) 방장산의 지명과 수세

방장산의 옛 이름은 반등산(半登山, 半燈山) 또는 방등산(方登山, 方等

山)으로, 지리산, 무등산과 함께 호남의 삼신산이라 불려 왔다.18) 신증

동국여지승람 ｢고창현에 “반등산은 현의 동쪽 5리에 있는 진산이다. 신

라 말기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이 산에 웅거하여 양가의 자녀가 많이 

잡혀갔다. 장일현(長日縣)의 아낙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노래를 지어, 그 

지아비가 곧 와서 구해주지 않음을 풍자하였다. 곡명을 방등산이라고 일

컫는데, 방등이라는 말이 바뀌어 반등이 되었다. 대동여지도에도 반등

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림 7> 대동여지도의 내장산과 방장산 

방장산이 자리하고 있는 고창은 노령산맥 서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곰소만으로 흐르는 하천을 끼며 바다를 안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17)《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web/search/%eb%b0%a9%ec%9e%a5%ec%
82%b0/@35.45403288,126.74197774,557.51351239a,16796.77584701d,35y,-4.
08607087h,7.11788676t,0r/data=CigiJgokCRflhwyexkFAEbHjhW-lu0FAGQLX81
Pnv19AIUCvzOPXs19A, 2022. 4. 24. 검색).

18)《위키백과》, ｢방장산｣ (https://ko.wikipedia.org/wiki/%EB%B0%A9%EC%9E%A5%
EC%82%B0, 2023. 2. 7. 검색).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풍수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신영대 79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하천의 경사가 극히 완만한 고창군은 대부분 

평야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 하천으로 주진천, 고창천, 갈곡천, 

해리천, 구암천, 와탄천 등이 있다. 이들 하천은 대부분 높은 산들로 

이루어진 동남쪽의 방장산, 문수산, 고산 등에서 발원한 물이 지형이 

낮은 서북쪽 평야 지대로 흐른다. 정읍을 중심으로 고부지맥을 감싸고 

흐르는 강하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고부지맥을 감싸고 흐르는 고부천, 

정읍천, 동진강의 수세 흐름도(작도: 필자)19)

하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진천은 노령산맥 서사면에 해당하는 

문수산과 고산 등지에서 발원하여 고창군 아산면 아산면의 중앙 협곡

을 따라 흘러 곰소만(즐포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흐름을 이루고 있

으며, 하류지역에서 산지 사이를 좌우로 굽이치면서 흐르는 전형적인 

곡류하천(曲流河川)20)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21) 방장산을 끼고 흐

르는 물의 흐름을 살펴보면, 방장산의 수세는 풍수에서 중시하는 구곡

19)《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p?c=10.08,0,0,2,dh, 2023. 2. 16. 검색).

20) 곡류천 또는 미앤더(meander)라고도 하며 S자를 이어 놓은 것처럼 구불거리면서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21)《디지털고창문화대전》(http://gochang.grandculture.net/gochang/search?keyword, 
2023. 2. 18. 검색).



80 대순사상논총 제46집 / 연구논문

수(九曲水,), 회류수(廻流水), 공배수(拱背水), 조회수(朝懷水) 등의 길

수(吉水) 형태를 두루 겸비하고 있으며, 심원한 긴 용맥의 행도 과정

을 통해 지맥을 이어주는 산줄기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흘러가는 물줄

기들이　유정하여 좋은 기운이 모이는 국세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

로 방장산은 상제 강세지인 대순진리회의 성지이자 시루산이 품고 있

는 ‘손바라기 마을’ 즉, 객망리를 이루어준 지맥의 근원적 존재이자 

상징성을 더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3) 방장산의 물형과 풍수적 상징성

방장산은 오성(五星)의 형국으로 금성(金星)과 목성(木星)을 겸비한 

선인단좌형(仙人端坐形)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 풍수에서 바라보는 산

의 형상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오성(五星)이 결정된다. 같은 산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시각적 위치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며 일정한 모습의 

산봉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성이 변화하는 산의 형태를 아홉 

가지 형태인 구성(九星)22)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필봉의 기세가 수

려한 신선이 고요히 명상에 잠겨 단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인 선인단

좌형 방장산 형국과 목형산의 산형을 그림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목형산의 방장산(작도: 필자) 오성의 산형 중 목형산(작도: 필자)

 

22) 구성(九星)은 탐랑, 거문, 녹존, 염정, 문곡, 무곡, 좌보, 우필, 파군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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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한 기상과 수려한 산세를 드러내고 있는 방장산은 호남의 삼신

산 중에서 객망리로 이어지는 지맥의 구심점을 이루는 발원지에 해당

하며 지맥 선상의 증조산의 격(格)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명산으로 두

승지맥을 감싸고 흐르는 수류(水流)를 형성하며 시루산까지 지맥을 이

어주는 용맥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3. 선인포전형(仙人鋪氈形)23)의 두승산24) 

1) 두승산의 산세와 지맥의 연결과정

<그림 10> 선인포전형의 두승산 산세와 용맥도 (작도: 필자)

호남의 삼신산 중 정읍 두승산은 정읍의 북방 호남평야 한가운데 

23) 전경에는 ‘선인포전형’의 ‘포(鋪)’자가 ‘포(布)’자로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풍수 
용어에서는 둘 다 “널리 자리를 깔다” 또는 “펴다” 와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로 사
용한다. 

24) 전라북도 지명유래집, p.189, 전라북도 정읍군 소성면 덕천면 고부면의 3개 면
의 경계에 접하고 있는 산. 두승산(斗升山 Duseungsan) [異] 도순산(道順山), 영주
산(瀛州山), 황새매 시의 흑암동과 고부면 남복리ㆍ덕천면 상학리ㆍ소성면 만수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고도：444m). 부안군의 봉래산, 고창군의 방장산과 함께 삼신산
의 하나로 모셔졌던 산이다. 현재 보문사, 유선사, 전충사 등의 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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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뚝 솟아 있는 신령스러운 명산으로써 호남정맥에서 파생된 영산기

맥의 하나이다. 호남평야를 가로지르며 우뚝 솟구친 정읍의 두승산은 

신령스러운 호남의 삼신산 중 하나로써 정읍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동

학농민운동과 고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정읍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두승산은 풍수에서 요구되는 제반 요건

을 두루 거치며 망제봉과 동죽산 방향으로 흘러내리며 시루산 방향으

로 지맥을 이어간다. 선인단좌형의 방장산으로부터 용맥을 일으켜 생

룡의 지맥을 이어주는 내룡이 목성(木星)의 기운을 품고 있는 선인포

전형의 두승산으로 지맥이 들어오기까지 호남평야와 물줄기를 가로지

르고 긴 행도의 과정에서 응결된 산수 음양의 강한 기운으로 우뚝 선 

두승산의 상징성을 말해준다. 풍수에서 산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용

세(龍勢)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방장산으로부터 두승산을 거쳐 망

제봉,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용맥의 행도 과정을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그림 11> 방장산에서 두승산, 망제봉,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지맥선(작도: 필자)25)

백두대간에서 굽이쳐 흘러 태백산맥에서 소백산으로 뻗어 노령산맥

에 속한 호남정맥의 산줄기가 내장산과 백암산 사이의 530봉우리26)에

25)《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혼페이지》, ｢홍보영상｣ (http://www.daesoon.org/data/
video_2.php, 2023. 3.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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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기되어 파생된 영산기맥이 서쪽으로 뻗어 분수령인 동진강과 영산

강을 이루며 서부 해안의 평야 지대와 섬진강 유역인 동쪽 산간지대로 

갈라놓으며, 입암산과 방등산에 이르러 분기된 고부지맥이 북쪽으로 방

향을 틀어 변화를 거듭하며 이어지다가 선인봉, 즉 귀인봉으로 상징되

는 두승산을 일으켰다. 선인포전형국의 두승산산세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 선인포전형의 두승산 산세도 (작도: 필자) 

산의 형세를 볼 때, 정읍의 중심으로 북쪽으로 바라보면 풍수적인 

오성(五星)의 분류 측면에서 목형산인 문필봉의 삼각추 형상을 하고 

있고, 고부면 입석리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병풍을 펼쳐 놓은 듯 구성

(九星)27)을 상징하는 9개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고,28) 그것을 암시하

26) 내장산의 소죽엄재와 순창새재 사이에 있는 영산기맥의 분기를 이루는 530ｍ의 
봉우리로써 530봉이라고도 부름.

27) 오성(五星)의 정형(正形)에서 변형된 것을 구성 또는 구요(九曜)의 산이라 한다. 구
성은 탐랑(貪狼:목성(木星)의 변체(變體), 거문(巨門:토성(土星)의 변체(變體), 녹존(祿
存:토성(土星)의 변체(變體), 문곡(文曲:수성(水星)의 변체(變體), 염정(廉貞:화성(火
星)의 변체(變體), 무곡(武曲:금성(金星)의 변체(變體), 파군(破軍:금성(金星)의 변체
(變體), 좌보(左輔:금성(金星)의 변체(變體), 우필(右弼:금성(金星)의 변체(變體),등 오
성의 정체(正體)에서 변형된 것으로 아홉 가지가 있다.(태양(太陽), 태음(太陰), 금수
(金水), 자기(紫氣), 천재(天財), 천시(天是), 고요(孤曜), 조사(燥士).

28) 호남의 영주산이라 일컫는 두승산은 정읍에서 고북 방향으로 약 4㎞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정맥의 내장산 지맥으로 입암산과 방장산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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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두승산의 각 처에 구성의 형상이 드러난 산봉, 암반, 귀석, 지형지

물이 산재해 있다. 구성을 상징하는 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구성의 특징을 품은 두승산의 능선(사진: 필자)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구성의 형상을 품고 있는 용맥은 단단한 서

암瑞巖)이 융기하여 밝고 강한 기운을 띄고 각처로 지맥을 이어준다.　

구성의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무곡 파군 탐랑 녹존 문곡 염정 거문 좌보 우필

<그림 14> 구성의 특징을 품은 두승산의 능선(사진: 필자)

멀리서 이 산을 바라보면 신령한 거북이가 살아 꿈틀거리듯 생룡의 

산세를 이루며 뻗어서 행도한다. 남동쪽의 선인봉은 옛날엔 귀인봉이

라 불렀는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선인봉 아래가 좋은 터라 하여 여

러 지역 사람들이 이사를 와 살고 있다.29) 산의 전체적인 형국은 신

호남의 상징적인 산이다. 상봉, 말봉, 끝봉, 녹적봉 등 9개 봉우리가 고부, 소성, 덕
천, 이평, 영원 등 5개 면에 걸쳐 있으며,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해발 444ｍ로 
두승산의 9개 봉우리는 영주읍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29)《정읍시청》, ｢정읍시 문화관광 소개｣ (https://www.jeongeup.go.kr/culture/index.
jeongeup, 2023. 1.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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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선인포전형의 형국이다. 선인포전과 관련

하여 전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공우에게 ｢고부에 가서 돈을 주선하여 오

라｣ 하시더니 마련된 돈으로써 약방의 수리를 끝마치시고 갑칠

로 하여금 활 한 개와 화살 아홉 개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써 공우로 하여금 지천(紙天)을 쏘아 맞히게 하시고 가라사대 

｢이제 구천을 맞췄노라｣ 하시고 또 말씀을 잇기를 ｢고부 돈으

로 약방을 수리한 것은 선인포전(仙人布氈)의 기운을 쓴 것이

니라｣ 하셨도다30)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남식 교수는 강증산이 성신(聖身)으로 화신

(化身)하여 이 선인포전의 기운이 구천(九天)과 연계되는 천지 공사를 

인간 세상에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 처결했다는 면이다. 공사에서 선인

포전은 그 의미가 천상의 구천과 연계되어, 강증산의 강세는 곧 구천상

제의 지상 탄강이며 그 목적은 후천선경을 지상에 이루는 일임을 보여

주고 있다.31)라고 하였다. 선인포전을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 선인포전형(仙人鋪氈形)의 

두승산32)
두승산의 귀인봉(사진: 필자)

30) 전경, 공사 3장 3절.

31) 고남식, ｢강증산의 강세지인 정읍시에 나타난 구천상제 신앙과 그 양상｣, 대순사
상논총 40 (2022), pp.201-202. 

32)《유튜브》, ｢호남의 삼신산, 두승산(영주산) /전경지명소개/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https://www.youtube.com/watch?v=2hEZDmMIY6M&t=362s, 2022. 12.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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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기복의 용맥 변화를 반복하며 완만하게 이어지는 두승산의 주 

능선을 중심으로 호남평야가 사방으로 펼쳐지고 멀리 변산의 칠산(七

山)바다33)가 호응한다. 동쪽으로는 칠보산의 망대봉과 내장산이 공간

적 조화를 안겨주고, 남쪽으로는 입암산과 방등산의 산줄기가 높고 낮

게 고저를 반복하며 유연한 기세로 다가온다. 두승산은 산세의 변화가 

생동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도를 이

루며 행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승산은 산줄기마다 제각기 마디

를 갖추고 높고 낮게 고저기복을 반복하며 용맥 변화를 이루며 흘러

내려 오는 산세의 변화가 아름답다. 상하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

로 진행하는 행도 과정에서 일정한 과협의 변화와 꺾임의 각도를 유

지하면서 좌우로 꺾어짐의 절(節)을 이루고 생룡의 활동을 증폭시키는 

용세(龍勢)의 변화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두승산의 산세를 사진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6> 두승산의 능선 변화34) 선인포전형의 두승산 전경(사진 : 필자)

두승산의 말봉에는 망선대35)와 수두목승(水斗木升)36)의 음각 글씨

33) 영광군 칠산면 앞 7개의 섬에서 비롯되었다 함.

34)《유튜브》, ｢호남의 삼신산, 두승산(영주산) /전경지명소개/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https://www.youtube.com/watch?v=2hEZDmMIY6M&t=362s, 2022. 12. 7. 검색).

35) 오체(五體)에 능한 서예가이자 금석학자(金石學者)로 동초(東樵) 김석곤(金晳坤, 
1874~1948)이 새겼다는 망선대는 신선을 기다린다는 뜻.

36) 곡식을 재는 말과 되의 형상으로 즉, 물과 같은 액체는 말(斗)과 같은 큰 단위로 
측량하고 곡식은 되(升)로 측량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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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두(斗)와 승(升)의 형상을 새겨놓은 바위가 있다. 두승산 주변의 마

을 지명도 대체로 신선의 ‘선(仙)’자와 관련이 있는 마을 이름으로 선

망(仙望)이나 은선(隱仙) 등을 쓴 것으로 보아 장차 큰 성인(聖人)이 

탄생할 길지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수두목승(水斗木升) (사진: 필자) 망선대(望仙坮) (사진: 필자)

<그림 17> ‘말(斗)’ 과 되(升)’ 의 형상을 새겨놓은 바위 (사진: 필자)

 방장산의 한 산줄기가 호남평야를 가로지르며 두승산을 일으키고, 

두승산에서 다시 동죽산과 망제봉으로 이어지는 행도 변화를 거치면

서 용맥의 고저기복과 좌우로 굴곡변화의 절(節)을 일으키며 힘차게 

이어지다가 중간에서 부모산을 일으키고 탈살(脫殺)의 과정을 끝낸다. 

두승산은 고창의 방장산 한 줄기 맥(脈)이 두승지맥을 일으켜 동북으

로 뻗어 정읍천과 고부천의 분수령을 이루면서 비룡산, 국사봉, 태봉

을 거쳐 두승산을 이루었다. 단단한 암반으로 용맥을 형성하고 있는 

두승산의 산줄기는 남동에서 북서쪽으로 완만한 경사의 능선을 이루

며 길게 뻗어 있고, 북동쪽은 가파른 산세를 유지하고 북쪽으로는 천

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탈살의 과정인 용맥의 행도 과정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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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탈살의 과정인 용맥의 행도 과정(작도: 필자)37)

두승지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지맥은 계속하여 평지를 달리듯 구

불구불 위이(逶迤)38)하며 태식(胎息)39)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내룡이 

좌선으로 머리를 돌려 횡룡입수(橫龍入首)의 형태로 시루산 기슭에 불

룩한 현무정(玄武頂)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상제 강세지인 혈장(穴場)

을 만들었다. 두숭산에서 동죽산과 망제봉으로 이어지는 용맥 변화를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7) 사진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38) 산줄기 등이 뱀처럼 구불구불 멀리 이어진 모양.

39) 태식잉육(胎息孕育)은 부모산으로부터 현무정을 거쳐 입수를 이루고 혈판까지 진
행된 짧은 거리에서 형상의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이루어지는 산천의 이치를 뜻한
다. 태(胎)라고 하는 것은 부모산에서 떨어져 나온 맥이 속기(束氣) 되기 바로 직전
의 가늘어지는 부분을 말하고, 그 아래로 가늘어졌다가 부풀어 오른 것을 묶어 놓은 
듯한 잘록한 부분을 식(息)이라 하고, 혈판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마치 아이를 밴 
듯 배가 융기된 형태로 묶인 곳이 풀린 듯 도두룩하게 굵어지며 봉우리를 이룬 현
무정(玄武頂)이 잉(孕)이 되며, 마지막으로 취기처(聚氣處)인 입수를 거쳐 만두(灣頭)
를 혈을 맺는 당판까지를 육(育)이라 하는 것이다. 주산인 소조산은 산천의 모든 정
기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혈을 이루는 원천적인 힘이 되며 아름답게 우뚝 솟으면 혈
판까지 태식잉육이 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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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두승산 말봉에서 용맥이 이어진 바라본 동죽산, 망제봉, 시루봉 일대

(사진: 필자)

두승산의 능선으로부터 뻗어간 지맥의 행도 변화를 보면, 산의 세

력이 너무 강하거나 경사가 급한 경우, 용은 부드럽고 완만하게 변하

고, 경사가 너무 크면 그 중간으로 적당하게 변하고, 흙이 적고 마른 

듯 앙상한 것은 형상은 연한 살이 붙은 용으로 변하고, 흉한 것은 아

름답게 변하고, 굵은 것은 가늘게 변하는 탈살의 과정에서 주맥의 능

선이 이어지는 내룡변화와 더불어 결혈(結穴)할 주위에 훌륭한 국세를 

이루고 천지의 기운을 서려 있다고 판단된다. 오성(五星)으로 볼 때도 

내장산은 화성(火星), 입암산은 토성(土星), 방장산은 금성(金星), 국사

봉은 수성(水星), 두승산은 목성(木星)을 이루어 오성연주격(五星連珠

格)40)을 이루는 산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산봉이 상생의 관계로 이

어져 큰 정기를 맺었다는 점에서 호남의 삼신산에 속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40) 오성(五星)의 산체(山體)가 마치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고 구슬로 꿴 듯이 둥글
게 혹은 한 줄로 연이어 모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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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호남평야 위에 우뚝 솟은 영주산41)

2) 두승산의 수세(水勢)

풍수의 수룡(水龍) 측면에서 볼 때, 정읍에는 동진강, 내장산에서 

발원하는 정읍천(井邑川), 고부천(古阜川), 원평천, 상두천, 암치천, 화

죽천 등이 있는데 그 중 내장산에서 발원한 정읍천, 고부천, 동진강은 

내장산과 방장산을 주축으로 두승산을 멀리서 가까이서 감싸며 흐르

는데 동진강은 고부천과 정읍천을 받아들이며 두승지맥 일대의 지기

를 모아주고 생기를 전달해주는 맹주로서 수룡(水龍)의 극치를 이룬

다. 정읍과 두승지맥을 중심으로 정읍천, 고부천, 동진강은 산과 물이 

배합하여 산수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신인조화의 땅 시루산 일대에 

상제 강세지를 태동시켰다. 방장산으로부터 두승지맥을 감싸고 도는 

정읍천, 고부천, 동진강 등은 유연한 수기(水氣)의 절정을 이룬다. 두

승산의 수세는 호남평야를 감싸고 산과 물이 유정하게 음양 조화를 

이루며 방장산으로부터 시루산까지 지맥을 이어주며 공간적인 조화를 

이루어주고 있다. 두승산을 끼고 흐르는 수세는 주변의 지세와 어울려 

배산(背山)과 임수(臨水)를 형성하여 풍수지리에서 용(龍), 혈(穴), 사

41)《유튜브》, ｢호남의 삼신산, 두승산(영주산) /전경지명소개/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https://www.youtube.com/watch?v=2hEZDmMIY6M&t=362s, 2022. 12.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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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砂), 수(水)의 조건42)을 갖추었으며, 남쪽으로는 선인봉이 솟아 호남

의 대혈(大穴)이 남쪽 기슭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선인좌부혈(仙人坐部

穴)이라고도 하였다. 음택으로는 선인포전형을 이루어 38대에 걸쳐 

장상(將相)이 나고, 당대에 3명의 성인이 나는 자리로 알려져 많은 부

호가 모여들었다는 이야기도 민간에서 전해진다. 두승산이 명산인 이

유와 삼신산 중의 하나인 이유는 호남평야에 우뚝 솟아 곡부천, 정읍

천, 동진강이 삼면으로 감싸면서 두승지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망제봉의 산세와 상징성

망제봉은43) 호남의 영주산으로 불리는 두승산의 지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산봉이다. 망제봉이라는 지명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이다. 시루산을 일으킨 상징적인 의미의 산으로 자리하

고 있다. 상제를 바라는 봉우리란 망제봉은 풍수적인 측면에서 용맥의 

변화와 기복이 남다른 지맥의 특징을 안고 있다. 산의 능선이 비교적 

가파르고 내룡의 변화가 변화무쌍하다. 고저기복과 과협과 변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산 중턱부터 정상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서암(瑞巖)

이 돌출되어 맥의 근간이 암맥(巖脈)으로 이루어진 강한 지맥(地脈)을 

형성하고 있다. 과협과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2) 용(龍)은 변화를 하면서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에 혈장의 모습이 있고 사(砂)는 혈
장을 중심으로 비주,파쇄 등을 하지않고 유정하게 감싸야 한다. 향은 안산이 
눈높이 정도 마주 대해야 음양이 배합하여 혈이 맺이는 모습구비해야한다. 

43) 전라북도, 한국지명유래, 망제봉(望帝峰) Mangjebong [異] 망제산(望帝山): 전북 
정읍시 망제동에 있는 산. 여지도서(고부)에 “망제산은 군 동쪽 10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여도(18첩 5면), 1872년 지방지도 등에 망제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특히대동여지도(17첩 5면)에는 고부읍치 남동쪽, 저천(猪川)이 모천(茅川)
에 합류하는 서편에 망제산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병자호란 때 송
인이 출병하다가 (청과의) 화의 소식을 듣고 명나라를 바라보며 통곡하였다.”라고 소
개하고 있어, 제왕을 바라보던 봉우리란 의미의 망제봉이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92 대순사상논총 제46집 / 연구논문

<그림 21> 구성의 특징을 품은 두승산의 능선(사진: 필자)

두승산에서 지맥을 이어받은 망제봉은 용맥이 행도하면서 변화를 

하여구불구불 위이(逶迤)하고44) 태(胎), 식(息), 잉(孕), 육(育)의 과정

을 이루어 천지의 기운을 이어주는 용맥을 형성하여 주산으로서의 진

산(鎭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망제봉과 시루산은 주산과 부모산

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객망리를 향해 들어가는 현무정(玄武頂)45)을 

일절 앞두고 두둑하게 봉우리를 이룬 산이 부모산이며46) 곧 시루산에 

해당한다. 망제봉과 관련하여 전경에 “망제봉의 산줄기가 기복연면

하여 시루산을 이룩하였도다.”47) 라는 기록이 있다. “기복연면(起伏連

綿)은 풍수에서 지맥을 잇는 과정에서 끊임이 없이 능선을 이어주는 

행룡(行龍)의 과정을 말하며, 일어나고 엎드리는 용맥의 변화를 뜻한

44) 위이는 용맥의 변화 과정에서 작은 야산이나 언덕을 행룡할 때 고저기복(高低起伏)
과 좌절우곡(左折右曲) 하는 변화의 모습이 마치 뱀이 구불구불하게 기어가는 형상
과 같은 것을 말한다.

45) 혈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혈장(穴場)을 뒤쪽에서 받쳐주는 사신사(四神砂) 중
의 하나.

46) 신영대, ｢풍수 형기론으로 본 대순진리회 금강산토성수련도장｣, 대순사상논총 36 
(2020), p.50.

47) 전경, 행록 1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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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산은 산맥의 능선이 뻗어 내려오면서 엎드리고 일어나는 고

저기복(高低起伏)의 굴곡작용을 하면서 과협(過峽)을 형성하며 기운이 

생동하는 생룡(生龍)의 활동을 증폭시켜 기운이 왕성한 귀룡(貴龍)이 

된다. 두승산에서 뻗어 나온 지맥이 망제봉으로 이어지는데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두승산에서 바라본 망제봉(사진: 필자)

망제봉은 주변의 산봉에서 지명으로 대변되는 종교적 상징성이 강

조되고 있는 산이다. 상제를 바라는 즉, 상제의 강림을 바라는 봉우리

로 인식되고 있다. 망제봉의 지명이 암시하듯이 지맥의 연결과정에서 

두승산과 시루봉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산체(山體)라 할 수 

있다. 망제봉의 답사 과정에서 용맥의 흐름을 살핀 결과 위의 조건들

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봉요학슬(蜂腰鶴膝)의 변화와 용맥(龍脈)이 

높고 낮게 파도가 출렁이듯 일기일복(一起一伏) 하며 용(龍)이 구불구

불 좌절우곡(左折右曲) 하는 맥절(脈節)의 작용이 두드러지고 용신(龍

身)을 좌우로 감싸주는 전호(纏護)가 잘 발달하여 있다. 주산으로서의 

망제봉의 산세를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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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망제봉 전경(사진: 필자)

마치 나무줄기가 가지가 옆으로 뻗어 분출하는 지점이나 대나무가 

마디를 맺는 곳처럼 내룡이 좌우로 꺾이는 ‘절(節)’의 변화가 아름답고 

서암(瑞巖)들이 기운의 특출함을 드러내고 있다. 망제봉은 동죽산과 

하나의 용신(龍身)을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로 탄탄한 지맥을 이어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죽산과 망제봉의 지맥의 흐름을 사진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두승산에서 이어진 동죽산과 망제봉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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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리의 이름인 ‘망제’는 ‘제(帝)를 바란다’라는 뜻이다. 봉우리가 

하늘 위로 솟아 있으니 이는 분명히 천상(天上)의 제(帝)가 지상 인간 

세상에 강림(降臨)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제(帝)는 천상의 상제를 가

리킨다. ‘망제(望帝)’ 봉우리는 계속해서 삼신산과 시루산 그리고 객망

리(선망리)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49) 풍수와 관련해서 전경에
서도 언급되었듯이 망제봉의 산줄기가 기복연면(起伏連綿)해서 시루산

을 이룬 것은 곧 지맥을 이어 혈성(穴星)을 일으키는 풍수적 제반 조

건50)을 두루 충족시키는 중요한 위치의 역할을 하는 산의 위용을 말

해준다. 이처럼 정읍시는 강증산이 강세한 곳인데, 이미 강증산이 강

세하기 전부터 지구에 천상의 상제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망제’ 봉우

리가 존재했다는 것은 정읍시가 예로부터 상제 강림에 대한 대망의 

깊은 내력을 간직하고 있는 고을임을 암시적으로 확연히 보여주는 것

이다. 여기에서 망제의 제(帝)는 상제인데, 이 상제에 대한 신앙은 예

로부터 구천(九天)에 하소연한다는 말도 있듯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줄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구천에 재(在)하는 ‘구천상제(九

天上帝)’의 지상에의 강림을 고대(苦待)하는 신앙인 것이다.51) 망제봉

의 기복연면(起伏連綿) 하는 내룡(來龍)의 용맥 변화를 사진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48)《유튜브》, ｢호남의 삼신산, 두승산(영주산) /전경지명소개/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https://www.youtube.com/watch?v=2hEZDmMIY6M&t=362s, 2022. 12. 7. 검색).

49) 고남식, ｢강증산의 강세지(降世地)인 정읍시(井邑市)에 나타난 구천상제(九天上帝) 
신앙과 그 양상: 전북 정읍시 망제봉ㆍ객망리ㆍ시루산의 암시 및 정읍 관련 천지공
사와 관련하여｣, 대순사상논총 40 (2022).

50) 혈성을 이루는 산의 풍수적 조건은 본신인 주산으로부터 뻗어 나온 내룡의 기복과 
굴곡변화의 용세, 용의 박환, 과협, 산줄기의 지각과 요도, 개장천심, 산과 물의 조
화, 득수의 형태, 태식잉육, 청룡과 백호의 환포 여부 등 배산임수 국세에 부합하는 
풍수의 요건을 의미함.

51) 같은 글,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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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망제봉의 내룡에 융기한 서석(瑞石) (사진: 필자)

지금까지 산세를 풍수적으로 종합하면, 망제봉의 기복연면(起伏連

綿) 하는 내룡의 특징은 결국 입수가 이루어지는 기복변화나 굴곡변

화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입수에는 기맥(氣脈)의 정기가 장

차 혈장(穴場)에 더 큰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내룡의 변화과정에서 혈

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입수룡을 말한다. 망제봉은 풍수의 이치에서 요

구되는 산세의 변화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주봉을 좌우에서 받쳐주는 

좌보우필(左輔右弼)의 안정된 산형을 이루어 망제봉이라는 지명과 함

께 풍수적으로는 물론 종교적 상징성을 더해주는 산이라 할 수 있다.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풍수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신영대 97

Ⅲ. 상제 강세지의 형기(形氣)와 물형(物形)

<그림 26>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산세도(작도: 저자)

1. 형기론과 상제 강세지

풍수의 형기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상제 탄강지(誕降地)인 객망리

(客望里)는 즉, “손 바래기” 마을로 부르며 이전에는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로 부르다가 현재는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신송

마을”52)로 부르고 있다.53) 풍수 형국으로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의 

시루산이 품고 있는 이 마을은 선망리(仙望里), 일명 선(仙) 바래기54) 

마을로도 불린다. 시루산 또는 시루봉은 산의 모양이 마치 시루를 엎

어놓은 모양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보이며, 남쪽으로는 매

봉이 자리하고 있다.55) “손바래기” 마을의 객망리 일대 산세도(山勢

圖)는 다음과 같다.

52)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井邑市) 덕천면(德川面) 신월리(新月里) 신송(新松)마을.

53) 전경, 행록 1장 6절.

54) 최창조, 한국의 자생 풍수 2 (서울: 민음사, 1997), p.440.

55) 전라북도 지명유래,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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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손바래기 마을의 객망리 일대 산세도(작도: 저자)

이처럼 풍수적 지명은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산의 형상이 영

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객망리 일대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풍수 형기론은 기본적으로 천인 감응론56)과 관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른바 천인감응(天人感應) 사상은 자연의 모습을 한 하늘을 유의지적

(有意志的)인 최고의 신으로 간주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감응의 방식

은 자연현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나타났다.57) 

대순사상과 연계하여 상제 강세지(降世地)로서 상징성을 더해주는 객

망리 일대의 풍수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풍수 

형기론을 토대로 형상이 주는 상징성과 시루산을 이룬 객망리 일대의 

풍수 국세 및 지맥의 연결과정을 통한 지기(地氣) 변화의 흐름을 파악

하는 일이다. 시루산 일대의 산세도를 위성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56) 신영대, 주역의 응용역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250, 동류
상응(同類相應)의 논증 방법으로 하늘과 사람은 한 종류이므로 서로 감응한다고 보
는 관념이다. 이것은 주로 周易｢乾卦ㆍ文言｣과 呂氏春秋,｢應同｣에 의거하여 제
시된 관점이다. 동중서(董仲舒)가 제기한 천인감응설의 특징은 “인간은 하늘 수의 
사본이다(人副天數)”라고 한 이론이다. 동중서는 인간을 하늘의 사본으로 간주함. 

57) 같은 책,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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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시루산 일대 위성 산세도(사진 및 작도: 필자)58)

지기(地氣)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의 작용을 근간으로 상호 대

립과 통일의 상호 호환적 조화를 통해 땅속을 흐르는 산천 대지의 정

기(精氣)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

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

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59)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선천에서 상도를 잃고 모든 참혹한 재화가 

발생한 원인이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 여

기에 상제의 천지 공사가 단행된 배경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은 곧 음

양의 상극적 관계로 인해 발생한 천지의 겁액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

다.60) 음양합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기의 통일이 필요

58)《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search/%eb%91%90%ec%8a%b9%e
c%82%b0/@35.61949474,126.8215256,36.72721617a,6929.10316133d,35y,-86.
64380199h,59.96555505t,0r/data=CigiJgokCQMkQkLPwUFAEXDhVM0ls0FAGU
UCNtr7t19AIQHZRaVnpl9AOgMKATA, 2022. 4. 24. 검색).

59) 전경, 공사 1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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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각처의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게 되는데 이는 곧 풍수적 측

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61) 풍수의 형기론적 산세의 형국(形

局)과 관련하여 전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

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

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

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사(二十四) 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

기형국(五仙圍碁形局)이 있고 기변(碁變)은 당요(唐堯)가 창작하

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

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종합

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

형국과 무안(務安)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국(胡僧禮佛形)

과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국(仙女織錦形)과 태인

(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국(群臣奉詔形局)이니라. 그

리고 부안 변산에 二十四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며 해변에 있어 해왕(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

문산은 산군(山君), 변산은 해왕(海王)이니라｣ 하시고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62)

위의 내용에서 각 처의 정기를 뽑는 공사는 곧 풍수의 이치와 상통

한다. 호남정맥을 기점으로 방장산으로부터 시루산까지 이어진 탁월한 

산세와 선인(仙人)과 관련된 형국을 이루고 시루산까지 진행된 용맥의 

행도 변화는 객망리 일대의 상제 탄강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기의 관

점에서 볼 때, 수려한 산의 형상과 산세의 변화에 따라 생기의 발현 

정도가 다르며, 산줄기가 힘차게 고저 기복의 변화를 거듭하며 물줄기

60) 이경원, 대순진리회교리론 (서울: 문사철, 2013), p.89.

61) 풍수는 산천의 정기와 지기를 활용하는 분야이며, 지기가 집중되어 모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혈(穴)이다. 정기를 뽑은 공사가 풍수의 이치와 상통한다는 것은, 
좋은 기운이 모이면 주변에 좋은 기운을 전파하기 때문에 혈지(穴地)의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개인은 물론 가족, 마을,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의식의 전환과 더
불어 조화로운 환경과 건강한 국면을 조성하게 하는 등 각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62) 전경, 공사 3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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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느리며 뻗어 나가는 변화의 행도 과정은 생기 가득한 혈을 맺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풍수에서 매우 중시되는 부분이다.63) 기

(氣)가 흐르는 곳은 언제나 물질이 따른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크

게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로 나눌 수 있다. 태양과 천체계(天體界)의 

에너지는 땅의 기운과 서로 대립과 통일의 조화를 이루어 결합하면서 

모든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상제 강세지인 객망리의 풍수적 특징과 상

징성도 객망리까지 이어진 수많은 산의 실체와 산줄기의 변화에 따른 

지맥의 흐름과 지기(地氣)의 세력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인독

서형(仙人讀書形)의 시루산을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의 시루산 전경(사진: 필자)64)

풍수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산의 형세를 보고 기운의 동태나 흐름

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성(五星)과 관련하여 지리인자수

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오성이란 오행을 말한다. 하늘에서는 상(象)을 이루고, 땅에서

는 형(形)을 이룬다. 정(精)은 하늘에 매여있고, 형(形)이란 땅에 

드러나 천지에 가득 차 있으니, 천지간의 만물만사가 모두 여기

에서 근본이 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이다. 지리의 묘법 또한 

어찌 이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65)

63) 신영대, 풍수 형기론으로 본 대순진리회 금강산 토성수련 도장, 대순사상논총 
36 (2020), p.61.

64)《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search/%eb%91%90%ec%8a%b9%e
c%82%b0/@35.6245642,126.83802628,59.40850748a,687.37532926d,35y,-5.50
091742h,59.99323144t,0r/data=CigiJgokCQMkQkLPwUFAEXDhVM0ls0FAGUUC
Ntr7t19AIQHZRaVnpl9AOgMKATA, 2022. 4. 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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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형상과 기(氣)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산의 모양이나 

주변 지형지물의 생김새와 형상에 따라 기의 작용과 세력은 천차만별

로 나타난다. 형기론(形氣論)의 풍수적(風水的) 풍격(風格)은 지형과 지

세의 특징인 형상(形象)에 따라 살 곳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호남의 삼신산으로 불리는 고창의 방장산(방등산), 변산의 봉래

산, 정읍의 두숭산(영주산)은 수려한 산세를 주축으로 역량이 출중하고 

지역의 진산으로 자리하여 정신적인 지주(支柱)의 역할과 상징적인 존

재로 부각(浮刻)되어 있다. 지령(地靈)이란 곧 땅이 기운을 의미하며, 

기운이 잘 모이는 땅은 살아있는 생기(生氣)의 터이다. 토지 성분과 인

체의 구조는 고도의 부합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체 건강은 

환경 대지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 인재(人才)가 많이 나는 곳은 태

양처럼 빚을 내는 북극성, 북두칠성, 견우성, 직녀성 등 항성(恒星)이 

운집하고, 혜성의 꼬리처럼 보이는 빛줄기들이 사방으로 널리 퍼져 사

람들을 경이롭게 하는 곳이다. 상제 강세지인 객망리가 바로 풍수적으

로 천(天), 지(地), 인(人) 삼재의 기운을 품은 곳임을 직감할 수 있는 

국세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령인걸(地靈人傑)이라는 측면에서 

상제의 탄강(誕降)과 관련하여 전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에 유달리 밝아지는 산실(産室)에 하늘

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와서 아기 상제를 모시니 방 안은 이상

한 향기로 가득 차고 밝은 기운이 온 집을 둘러싸고 하늘에 뻗

쳐 있었도다.66)

이러한 곳은 택경(宅經)에서 소위 말하는 “땅이 비옥하고, 싹이 

무성하다. 좋은 주택은 사람이 기운차게 일어나고 흥성한다.”라고 하

였다. 이처럼 환경과 인류는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이다. 일찍이 사

람들은 어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65) 徐善繼ㆍ徐善述 合著, 地理人子須知,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0), p.129, 
“五者五行也在天成象在地成形精係于天形者于地盈天地間萬物萬事莫不본此地理之妙豈
外此乎.”

66) 전경, 행록 1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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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건강하고 자손이 왕성하고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고 가축이 흥

왕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지역을 매우 갈망해왔다.

2. 물형(物形)과 상제 강세지(降世地)의 지명

물형론은 산천의 형세와 모양에 의해 그 속에 있는 기운이 상통한

다는 설(說)로써 산세가 웅장하고 활달하면 땅속의 기운도 왕성하다고 

보는 것이다. 형기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산형과 지리의 형세를 통해 

지맥의 강약과 흐름을 가늠하고 혈(穴)을 갖춘 명당대지의 풍수적 국

세를 설명하는 일종의 방법론이며, 지기(地氣)가 살아 움직이는 산세

를 사람이나 짐승, 새 등의 모양에 비교하여 이치에 부합한 곳을 찾

고, 그에 따른 길흉을 인사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풍수학이다. 풍수의 

고전인 금낭경에 “땅이 형체를 이루어 기가 돌아다녀야 만물이 생

을 얻는다.”67) 또 풍수 형기의 중요한 고전인 설심부에도 “물은 같

은 종류로 유추하고 혈은 형상에 연유하여 취할 것이다.”68) 라는 언

급이 있다. 사명당(四明堂)으로 거론되는 전경 속 호승예불혈, 오선

위기혈, 군신봉조혈, 선녀직금혈 또한 풍수적 물형으로서 예외는 아니

다.69)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 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佛法)에 있으므로 호승

예불혈(胡僧禮佛穴)이오.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선술(仙術)에 있

으니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이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군신봉

조혈(群臣奉詔穴)이오.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로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리니 六월 十五일 신농씨(神農氏)의 제사를 지내고 공

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한문(捍門)이라.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70)

67) 錦囊經 上 ｢氣感編｣, “土形氣行 物因以生….”

68) 雪心賦 제17장 ｢論貴穴貴砂｣, “物以類推 穴由形取….”

69) 신영대, ｢전경에 기록된 사명당의 풍수물형 연구｣, 대순사상논총 41 (2022),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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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께서 류 찬명에게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둔갑 육정육갑 

지혜용력(天文地理風雲造化八門遁甲六丁六甲智慧勇力)과 회문산 

오선위기혈 무안 승달산 호승예불혈 장성 손룡 선녀직금혈 태

인 배례전 군신봉조혈(回文山五仙圍碁穴 務安僧達山胡僧禮佛穴 

長城巽龍仙女織錦穴 泰仁拜禮田群臣奉詔穴)을 쓰게 하고 불사르

셨도다.71)

지리의 형세나 내재적인 성정을 간파하고 그 기운의 후박과 강약 등 

동정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징을 인형(人形), 수형(獸

形), 금형(禽形), 용사형(龍蛇形), 문자형(文字形), 검형(劍形)이나 선형

(船形) 등 기타 물체형(物體形)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상제 강세지와 관련하여 제기된 제반 물형(物形)도 이와 같은 맥락에

서 볼 수 있다. 전경에 등장하는 풍수 물형에는 금반사치형(金盤死雉

形),72) 와우형(臥牛形),73) 금혈형(琴穴形),74) 호승예불혈, 오선위기혈, 

군신봉조혈, 선녀직금혈,75) 등이 있다. 이처럼 전경에 나타난 증산

(甑山)의 풍수에 대한 말씀은 풍수형국론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76) 

풍수에서 언급된 물형의 형국은 산천의 형상을 취하여 붙인 명혈들이 

대부분이며, 천지자연의 기운이 순조롭게 통일된 곳으로써 용(龍), 혈

(穴), 사(砂), 수(水)가 이루어진 명혈(明穴) 대지를 가리킨다. 방장산으

로부터 상제 강세지인 객망리 일대까지 이어진 지맥도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방장산으로부터 객망리 시루산 일대까지 이어지는 지

맥의 변화과정에서도 선인(仙人)과 관련된 풍수 물형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풍수 물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듯이 

대개 관련된 물형(物形)이 신선(神仙)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상제 

강세지의 지명과 관련하여 전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70) 전경, 행록 5장 15절.

71) 같은 책, 행록 5장 21절.

72) 같은 책, 3장 41절. 

73) 같은 책, 1장 12절. 행록, 4장 9절.

74) 같은 책, 1장 12절. 

75) 같은 책, 5장 15절, 행록 2장 21절. 공사 2장 3절, 공사 3장 6절, 예시 66절, 공
사 3장 20절, 예시 28절.

76) 박상민, ｢증산의 풍수관 고찰｣, 대순사상논총 25 (2015),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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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루산 동쪽 들에 객망리(客望里)가 있고 그 산 남쪽으로 

뻗은 등(燈)판재 너머로 연촌(硯村)ㆍ강동(講洞)ㆍ배장골(拜將谷)

ㆍ시목동(柿木洞)ㆍ유왕골(留王谷)ㆍ필동(筆洞) 등이 있으며 그 

앞들이 기름들(油野)이오. 그리고 이 들의 북쪽에 있는 산줄기

가 뻗친 앞들에 덕천 사거리(德川四巨里) 마을이 있고 여기서 

이평(梨坪)에 이르는 고갯길을 넘으면 부정리(扶鼎里)가 있고 

그 옆 골짜기가 쪽박골이로다.77)

그리고 그 탄강하신 마을을 손바래기라고 부르며 당시에 전

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全羅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라고 부

르더니 지금은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井邑郡德川面新月里) 새터

로 고쳐 부르도다.78)

객망리는 상제께서 탄강하시기 이전에는 선망리(仙望里)라 하

더니 후에는 객망리라 하고 상제께서 화천(化天)하신 뒤로는 신

월리(新月里)로 고쳐 부르고 오늘에 이르도다.79)

전경의 내용에서 보듯이 시루산을 중심으로 지형과 관련된 지명

을 살펴보면, 상제 탄강지인 객망리가 자리하고, 역경(易經)의 팔괘

(八卦)에서 남쪽을 상징하는 이방(離方)에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 혹은 

책을 읽을 때 불빛을 밝혀주는 등잔(燈盞)이라는 상징의 등(燈)판재와 

문방사우(文房四友)와 관련된 지명이 유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바로 

벼루를 상징하는 연촌(硯村)80)과 붓을 상징하는 필동(筆洞) 등이 그에 

해당하는데 전경에 “어느 때 종도 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상제께서 

“선비는 항상 지필묵(紙筆墨)을 지녀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81) 

라는 기록이 보인다. 상제 강세지를 중심으로 지명(地名)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7) 전경, 행록 1장 4절.

78) 같은 책, 행록 1장 5절.

79) 같은 책, 행록 1장 6절.

80) 벼루(베루)를 닮은 모양이라 하여 ‘베루물’이라고 불림.

81) 전경, 교법 2장 2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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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상제 강세지 일대의 지명과 지맥 흐름도(작도: 저자)82)

시루산의 상제 행적 중에서 전경에 호둔(虎遁) 즉, 호랑이로 변신

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기문둔갑(奇門遁甲)에서 행하는 법술(法術) 

중의 하나이다. 시루산에서 호둔 즉, 호랑이로 둔갑한 상제와 관련하

여 전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상제께서 三년 동안 주유하신 끝에 경자(庚子)년에 고향인 

객망리에 돌아오셔서 시루산 조모님의 묘를 면례하시니 이때 

류 서구(柳瑞九)가 지사(地師)로서 상제를 보좌하였도다. 이후

에 상제께서 항상 시루산 상봉에서 머리를 푸시고 공부를 하

셨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호둔하고 앉아 계셨을 때 마침 나무꾼

들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기겁하여 상제의 부친께 아뢰는

지라. 부친께서도 당황하여 시루봉에 오르니 범은 보이지 않고 

상제께서 태연자약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만이 보였

도다.83)

상제께서 시루산에서 공부하시다가 이따금 산 밑에 있는 샘

터 너머에서 우시기도 하셨는데 한번은 부친께서 밥을 가지고 

시루봉에 오르다가 그 광경을 보았도다.84)

82)《네이버 지형지도》(https://map.naver.com/v5/?c=15,0,0,2,dh, 2023. 4. 10. 검색).

83) 전경, 행록 2장 7절.

84) 같은 책, 행록 2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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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께서 일찌기 손바래기 시루산에서 호둔을 보시고 범의 

성질이 너무 사나워 사람을 잘 해친다 하기에 그 성질을 알아

보시니라. ｢사람이 전부 돼지 같은 짐승으로 보이니 범을 그대

로 두었다가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심하게 입을 것이므로 종자

를 전할 만큼 남겨 두고 번성치 못하게 하였노라｣고 종도들에

게 이르셨도다.85)

상제께서 본댁에 간수했던 선대의 교지를 찾아 옥새가 찍힌 

부분을 도려내고 불사르신 다음에 그 부분과 엽전을 비단에 싸

서 한쪽에 끈을 달아 손에 들고 목에 붉은 베를 매고 딸각딸각 

소리를 내시며 시루산을 오르내리면서 큰 목성으로 도통줄이 

나온다고 외치시니 이 뜻을 모르고 사람들은 없어진 교지만을 

애석하게 여겼도다.86)

지금까지 언급된 전경의 내용을 근거로 시루산 일대를 살펴볼 때, 

이 지역에 등장하는 지명은 모두 선인독서형국(仙人讀書形局)과 관련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용맥의 흐름을 나타낸 산도(山圖)의 형

태로 선인독서형의 형국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신선이 책을 읽는 형상의 선인독서형과 시루산 (작도: 저자)

선인독서형의 시루산을 포함하여 방장산, 두승산, 동죽산, 망제봉, 

매봉, 상제 강세지인 객망리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지맥의 연결과정은 

85) 같은 책, 교법 3장 19절.

86) 같은 책, 예시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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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형과 관련하여 주로 선인(仙人)과 연관된 형국이 주류를 이룬다. 객

망리까지 이어지는 지맥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방장산으로부터 시루산이 있는 객망리(신송마을)까지의 지맥 흐름도

(작도: 저자)87)

방장산의 선인단좌형(仙人端坐形), 두승산의 선인포전형(仙人鋪氈

形), 객망리 시루산 일대의 선인독서형 등이 그러하다. 상제 강세지로 

시루산이 품고 있는 객망리 일대는 거칠고 험한 지형이 없고 토질이 

양명하고 토맥(土脈)과 암맥(巖脈)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육

산(肉山)으로 산세가 완만하여 지세가 포근하고 지기가 안정된 곳이

다. 산의 형상과 지세는 인간의 생활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산천의 변화 흐름과 기상은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선인(仙人)

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풍수 물형과 용맥도(龍脈圖)의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87) 사진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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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위기형(五仙圍碁形)88) 선인망월형(仙人望月形)89) 선인취회형(仙人聚會形)

선인포전형仙人鋪氈形)90)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91) 선인단좌형(仙人端坐形)92)

<그림 33> 선인과 관련된 물형(작도: 필자)

상제의 강세를 예시하는 주변의 객망제(客望堤),93)와 문방사우와 연

관된 벼루를 나타내는 연촌(硯村)과 학당을 의미하는 강동(講洞) 그리고 

붓을 의미하는 필동(筆洞) 등이 있으며, 그 외 배장(拜將)골, 유왕(留王)

골, 기름들, 등판재, 덕천 사거리, 부정리(扶鼎里) 등의 지명을 통해 볼 

때 신인(神人)의 강세(降世)를 예고하는 종교적 상징성도 동시에 내포되

어 있다. 물론 이러한 지명들이 반드시 물형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

지만, 시루산의 산형이 ’선인독서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주변의 마을 지

명을 그와 연계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볼 수 있

88)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

89) 신선이 달을 바라보는 형국.

90) 신선이 자리를 깔고 있는 형국.

91) 신선이 책을 읽는 형국.

92) 신선이 단정하게 앉아 있는 형국.

93) 농사에 사용하기 위해 물을 대어 놓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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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부와 관련된 부수적인 주변의 지명들은 ’선인독서형‘의 시루산을 

연계한 상징적인 소재에 해당한다. 물형이 존재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

응안이나 관련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곧 주변 산세와의 호응을 

중시한 공간적 배치 내지는 지리적 조화성을 의미한다. 특히, 풍수적인 

측면에서 수려한 산세. 수기 빼어난 정읍천. 기복연면의 용맥의 행도 

과정. 박환, 과협, 요도, 지각, 탈살, 태, 식, 잉, 육의 풍수적 이치와 더

불어 용, 혈, 사, 수를 고루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풍수적 명국 외에 

객망리가 한국의 여타 지방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김상휘 박사94)에 의하면, 객망리와 연계된 북두칠성 

천기 흐름을 암시하는 두락암((斗落巖))95) 일대를 빼놓을 수 없다. 북

두칠성 기운 핵심 기운은 중정(中正)과 수평(水平)을 유지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됨을 말한다. 두락암은 북두칠성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표성

(杓星)96)으로 호남의 삼신산인 고창의 방장산, 부안의 봉래산, 정읍의 

두승산이 만들어 낸 국자 통 내(內) 괴성(,魁星)97) 형평 잃지 않은 터

가 바로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이다.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98)의 

두락암 손잡이가 성송 칠성, 성두, 두치, 성내, 소성 두승산으로 이어져 

성심(星心)이 객망리 일대로 펼쳐져 균형을 담아내고 있다는 면에서 

여타 지역과 차별되는 풍수적 명당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락

암 일대를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4) 한국생활풍수연구원장.

95)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에 있는 두락암은 생김새가 곡식을 되는 말(斗)처럼 생겼
다고 해서 두락암(전좌바위)으로도 불리며, 병바위와 소반바위가 한데 어우러져 있
다. 이와 관련된 전설은 선동(仙洞) 뒤 선인봉에 사는 신선이 반암(盤岩) 뒤의 채일
봉에서 잔치를 하여 몹시 취했다. 취하여 자다가 잠결에 소반을 걷어차서 술병이 거
꾸로 선 것이 지금의 병바위이고, 반암에 있던 소반이 굴러 영모정 뒤 지금의 자리
에 놓이니 바로 소반바위이다. 그로인해 반암, 호암의 마을 이름이 생기고 풍수물형
으로 금반옥호(金盤玉壺), 혹은 선인취와(仙人醉臥)라고도 함. 《디지털고창문화대
전》, ｢반암리 병바위｣ (http://www.grandculture.net/gochang/toc/GC02801668?se
arch=I1/1, 2022. 9. 10. 검색).

96) 요광(요광, 개양, 옥형)

97) 북두칠성의 국자 머리 부분인 천추(天樞), 천선(天璇, 천기(天璣), 천권(天權)의 성
(星)을 의미함.

98) 반암(호암)마을은 호남의 8대 명혈 중에서 3대혈이 모여 있는 전설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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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병바위와 두락암(전좌바위) 전경(사진: 문화재청)99)

3. 인존시대(人尊時代)를 열 대순사상 요람

1) 시루산과 상제 강세지(降世地)

<그림 35> 기름들 앞으로 보이는 상제 강세지 객망리 전경(작도: 필자)100)

시루산 즉, 증산(甑山)101)은 전라북도 고부군. 덕천면 신월리 손 바

99)《문화재청》 (https://www.cha.go.kr/main.html, 2023. 3. 22. 검색).

100)《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http://www.daesoon.org, 2023. 3. 22. 검색).

101) 객망리 즉, 현재의 신송마을을 품고 있는 뒷산의 모양이 마치 시루를 덮은 형상
과 같다 하여 지어진 지명. 한자어로 시루 ‘증(甑)’자이며, 종교적으로 깊은 상징성
을 담고 있다. 시루봉 뒤편에 있는 호둔(虎遁) 바위에서 바라보면 모악산이 보이고, 
주변의 뭇 산들이 시루봉을 향해 읍배 즉, 절을 하는 모습으로 큰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구룸처럼 운집(雲集)하여 맞이한다는 전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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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기와 우덕면 배장골에 걸쳐 있는 광구천하의 요람인 상제 강세지

(降世地)를 품고 있는 신령한 산이다. 시루산 일대 신송마을102)은 일

명 영주산으로도 불리는 두숭산의 한 줄기가 동죽산과 망제봉으로 이

어져 매봉을 거쳐 좌보산(左輔山)103)의 형상으로 융기된 인걸지령의 

터를 이룬 신령한 산체(山體)이다. 시루산을 중심으로 한 객망리 일대

는 모두가 상제 탄강지와 관련된 풍수적 지명을 담고 있으며, 풍수에

서 말하는 용혈사수(龍穴砂水)104)가 혈장을 중심으로 감싼 듯해야 한

다는 의미와 같다. 객망리를 품고 있는 시루산 일대는 이러한 풍수적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시루산이 품고 있는 상제 강세지의 지맥선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36> 두승산에서 시루산으로 이어지는 지맥 분포도(작도: 필자)105)

102) 신송마을은 강씨 집성촌으로 1990년 이후 행정구역개편으로 신기와 송산이 합해
져서 신송마을이 되었다. 신송마을의 유래는 객망리(客望里)-손바래기-신기-신송(新
松)마을로 변천.

103) 주봉을 왼쪽에서 보좌하는 형태로 높고 낮은 산봉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의 사
격(砂格)을 의미함. 

104) 용(龍)은 본신인 산봉을 중심으로 사신사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포함한 주
변의 산이나 지형지물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인 수세를 득하여 기운이 가장 집중된 
혈을 이루어 풍수적 요건을 갖춘 명당의 국세를 의미함. 

105) 사진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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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湖南)의 삼신산을 중심으로 시루산을 일으킨 내맥(來脈) 중에

서 방장산을 중심으로 증조산(曾祖山)에 버금가는 두승산은 시루산과 

유기적인 관계로 탄강지의 상징성을 암시하고 있다. 방장산으로부터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의 변화 과정은 강제지의 풍수적 상징성

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풍수에서 산과 물의 이치는 곧 인체가 순환하

는 기혈(氣血)의 이치로 비교할 수 있다. 산과 물은 풍수를 이루는 근

본적인 음양의 요체이며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용맥의 변화과정 속에

서 앞서 언급된 풍수적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현장답사를 통

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심원

한 용맥(龍脈)의 줄기가 이어진 호남정맥인 내장산에서 고창의 방장산

을 거쳐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정읍(井邑)의 진산 두승산(斗升山)에서 

지기(地氣)를 모으고 솟구쳐 올라 구성(九星)의 이치를 상징하는 9봉

을 이룬 산이 두승산이다. 오성이 변형되어 나타난 산형을 구성체(九

星體)의 형태로 확대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무곡(武曲) 탐랑(貪狼) 녹존(祿存)

거문(巨門) 파군(破軍) 좌보(左輔)

문곡(文曲) 염정(廉貞) 우필(右弼)

<그림 37> 구성변체와 구성을 겸비한 두승산 (작도: 필자)

이처럼 구성(九星)의 이치가 천지의 기운이 응결된 삼신산의 지맥

을 이어 망제봉(望帝峰) 즉, 상제의 탄강(誕降)을 바라는 산봉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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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천지인(天地人)의 이치를 담고 있는 시루산 즉, 증산(甑山)을 이

룬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Ⅳ. 지맥의 연결과정과 상제 강세지

상제 강세지인 객망리의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뭇 산들의 지맥의 연

결과정에서 엎드리고 일어나고 높고 낮게 고저기복을 이루면서 산과 

물이 호응하고 배산임수(背山臨水)와 사신사(四神砂)를 갖춘 용맥을 

형성하여 대순의 성지인 명혈대지를 만들었다. 명당의 조건은 사세(四

勢)106)를 갖춘 지기가 왕성한 땅을 말한다. 명당의 국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8> 명당 국세도(작도: 필자)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용맥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6)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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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용맥의 흐름도(작도: 필자)107)

특히, 두승산에서 시루산까지 용맥의 행도 변화가 상제 강세지의 

상징성을 더해준다. 두승산에서 상제 강세지인 시루산까지 용맥의 흐

름을 보면 태극 형상의 지맥 흐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극

의 용맥 변화를 이루고 있음은 단지 태극 문양을 이루는 외형적인 것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풍수의 이치에서 요구되는 과협과 곡절(曲

折)을 반복하는 능선 변화가 잘 이루어져 지맥의 기세가 뛰어남을 의

미하는 것이다. 산과 물의 음양배합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상

제 강세지인 객망리 시루산의 정기는 곧 주변의 지명이 암시하듯 신

인조화108) 인걸지령의 터임을 암시해 준다. 태극의 형상을 이룬 지맥

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107)《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search/%eb%91%90%ec%8a%b9%e
c%82%b0/@35.61485934,126.78401545,140.53053426a,6595.41989887d,35y,2
8.72570689h,59.93525401t,-0r/data=CigiJgokCQMkQkLPwUFAEXDhVM0ls0FA
GUUCNtr7t19AIQHZRaVnpl9A, 2022. 11. 18. 검색). 

108) 이경원, ｢(신인조화)의 이념｣, 대순회보 58 (1998), “신이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신이 되는 신과 인간의 합일적 경지를 묘사한 말이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최고신
격으로서의 ｢상제도 대순사상에서 인신(人身)으로 지상에 강림하게 되는 것이니 이 
점은 인간 존중과 세계 일원화를 지향하는 대순사상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이루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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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태극의 형상을 이룬 용맥의 행도 과정(작도: 필자)109)

인걸지령의 땅인 시루산 일대의 상제 강세지는 풍수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사세(四勢)가 바르고 지기가 왕성한 곳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객망리 일대의 사신사(四神砂)인 청룡, 백호, 주작, 현

무 등의 포국(布局)과 입지(立地) 등을 토대로 형기론의 관점에서 살펴

볼 때 대순진리회성지 일대는 명당의 구비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풍

수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주산과 안산의 주객(主客)이 분명

하고 산의 안쪽과 바깥쪽을 어우르며 청룡과 백호가 서로 호응하고 있

으며, 방장산으로부터 두승산, 망제봉을 거쳐 지맥이 이어진 시루산을 

중심으로 마을을 잘 감싸고 좌우로 용호가 혈장을 감싸며 국세가 이루

어져 전형적인 배산임수와 용(龍)ㆍ혈(穴)ㆍ사(砂)ㆍ수(水)를 조건이 지

리의 법에 합당하다. 시루산 앞으로 탁 트인 들판을 중심으로 마을 앞

109)《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search/%eb%91%90%ec%8a%b9%e
c%82%b0/@35.61485934,126.78401545,140.53053426a,6595.41989887d,35y,2
8.72570689h,59.93525401t,-0r/data=CigiJgokCQMkQkLPwUFAEXDhVM0ls0FA
GUUCNtr7t19AIQHZRaVnpl9A, 2022. 11.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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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측에 물이 모인 승산지, 객망지가 융취명당으로 마을을 감싼 산

수음양의 생기가 왕성한 지세를 이루고 있다. 대순진리회성지 일대는 

물형으로 선인독서형이며 하늘과 땅이 스스로 이룬 명당대지이다.

Ⅴ. 맺음말

본 논문은 풍수의 전통이론인 형기론을 토대로 대순진리회 성지(聖

地)로 자리하고 있는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풍수적 지맥의 연결

과정을 현지답사를 통해 대순진리회성지와 관련된 주변의 풍수적 지

명, 성지 일대의 풍수적인 특징을 고찰하였다. 1) 방장산은 목형산과 

금형이 배합된 산형을 이루고 지맥의 구심점을 이루는 발원지에 해당

하며 지맥 선상의 증조산 격(格)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명산으로 두승

지맥을 감싸고 흐르는 수류(水流)를 형성하며 시루산까지 지맥을 이어

주는 용맥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2) 두승산은 산줄기마다 제각기 마

디를 갖추고 높고 낮게 고저기복을 반복하며 용맥 변화를 이루며 흘

러내려 오는 산세의 변화가 아름답다. 두승산의 수세는 호남평야를 감

싸고 산과 물이 유정하게 음양 조화를 이루며 방장산으로부터 시루산

까지 지맥을 이어주며 공간적인 조화를 이루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승산을 끼고 흐르는 수세는 주변의 지세와 어울려 배산임수를 형성

하고 지리의 법에 용(龍), 혈(穴), 사(砂), 수(水)의 조건을 갖추었으니 

지기가 살아 숨 쉬는 형세를 이루고 있다. 3) 망제봉은 상제의 강림을 

바라는 봉우리로 소망하는 듯이 주맥의 옆에 서서 축하하는 듯이 바

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지맥의 연결과정에서 두승산과 시루봉 사이에

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산봉우리이다. 그러므로 망제봉이라는 지명

은 풍수적인 측면과 종교적 상징성을 더해주는 산이라 할 수 있다. 4) 

상제 강세지인 신송마을 주변과 방장산으로부터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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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산세와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두승지맥을 감싸고 흐르는 정읍

천, 고부천, 동진강 등이 교통의 중심인 정읍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격

이니 밝은 기운이 모이는 지령의 땅이라 할 수 있다. 5) 상제 강세지

인 객망리의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뭇 산들의 지맥의 연결과정에서 엎

드리고 일어나고 높고 낮게 고저기복을 이루면서 산과 물이 호응하고 

배산임수와 사신사(四神砂)를 갖추고 있다. 시루산 앞으로 탁 트인 들

판을 중심으로 마을 앞을 감싸 흐르는 물줄기가 횡수국으로 마을을 

감싸며 산수음양의 기운을 품은 지기가 모여 생기가 왕성한 지세를 

이루고 있는 시루산의 선인독서형의 물형은 하늘과 땅이 스스로 이룬 

명당대지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풍수적 관점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본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지맥의 연결과정과 풍수적 특징과 요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호남정맥으로부터 호남의 삼신산을 비롯해 유기적인 관계를 형

성하며 뻗어내린 뭇 산들과의 상호 결합 등으로 인해 대국의 풍수적 

국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인조화의 땅을 이룰 지리적 조

건과 상제의 강세를 예시한 주변의 지명 등을 고려해 볼 때 풍수의 

공간적 배합이 잘 이루어진 명당대지의 국세를 간직한 곳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천혜의 큰 기운이 응집된 혈(穴)을 간직한 

곳으로 판단된다. 시루산이 품고 있는 상제 강제지 객망리 일대에 이

르는 수많은 용맥 변화를 통해 본 주변의 산세는 장엄한 풍수적 이치

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인(神人)이나 성인(聖人)의 탄생을 예

고하는 주변의 선인(仙人)과 관련된 형국(形局)들이 이를 뒷받침해주

고 있다. 후천선경을 펼칠 새로운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반영하고 만방

의 국운, 정신문명, 종교, 철학, 민의를 비롯하여 지기통일과 천지 공

사의 도수를 이룰 신인의 도래를 점지해준 강세지로서의 상징적 요소

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드러

난 풍수의 학술적 논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논리적 한계성을 극복

하고 향후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에 대한 진일보한 토론과 정치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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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irthplace of Kang Jeungsan, 
Gaekmang-ri, and Neighboring Areas from 

a Feng Shui Perspective: Focused on the Theory 
of Connecting Geomantic Veins

Shin Young-dae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Jeju Tourism University

This study is an integral exploration of Feng Shui associated with 
the area around the birthplace of Kang Jeungsan, a sacred site of 
Daesoon Jinrihoe which holds that the Supreme God descended in 
human form at that location (through Kang Jeungsan). Through an 
on-site Feng Shui survey, the main focus of the research method 
was to explore the Feng Shui configurations around Kang Jeungsan’s 
birthplace especially as it pertains to the connections among 
geomagnetic veins which lead to the Mount Shiru area. As a method 
of investig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Feng Shui of Gaekmang-ri 
Village and the geomantic veins leading up to Mount Shiru. This 
involved examining the landforms, topography, water flow, and 
geomantic veins of the area to reveal the overall Feng Shui 
configurations. Throughout the course of that on-site survey, this 
study first examined Mount Duseung and Mount Bangjang, also 
known as Mount Yeongju (sometimes collectively known as Mount 
Samshin), Mount Dongjuk, Mount Mangje-bong, Mount Maebo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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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 Shiru. Then, this study stated some of the underlying issues 
through a scholarly approach based on various theories such as 
traditional geographical texts and theories on mountain-growth and 
water-flow from the perspective of Feng Shui. In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eoretical aspects of the uninterrupted and 
undulating flow of the terrain leading to Shiru Mountain. As a result, 
from a Feng Shui point of view, the connected network geomantic 
veins in the area of Kang Jeungsan’s birthplace and the feng shui 
features and conditions were all examined through an on-site 
survey. 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the area forms a large 
Feng Shui site due to the vast interconnectivity among all the 
mountains that extend from the Honam vein and form organic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his even includes Mount Samshin in 
Honam.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conditions that formed a site 
that enabled harmony between divine beings and humankind, the 
surrounding place names also provide allusion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birth of Kang Jeungsan as the descent of Supreme God into 
the human world through the historical figure, Kang Jeungsan. This 
area is an ideal spot with a propitious spatial arrangement in terms 
of its Feng Shui. Feng Shui analysis reveals the site to be a place 
that holds an earth energy-hub transmitting a great energy of 
nature that cannot be measured by human power alone.

Keywords: Feng Shui, Samshin Mountains, the Place of Sangje’s 
Descent, the Energy of Shapes, Physical Forms, Geomantic 
vein, Ingeoljiryeong (numinous land capable of producing 
excellent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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